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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정유, 행복날개 달기 “분주”
6월12일 서린동 사옥으로 이전 … 공동 문화 지향에 독립경영 추구
 

SK그룹에 인수된 SK인천정유(옛 인천정유)가 오렌지색 치장에 한창이다.

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만큼 SK 상징 로고와 색깔인 행복날개와 오렌지색 브랜드 컬러를 택해 본격적으로 

SK와 한지붕 한식구가 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SK그룹에 따르면, SK인천정유는 최근 직원 유니폼을 오렌지색으로 통일하고 각 주유소, 충전소 등 사업장

에 오렌지색을 적용한 CI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다.

또 마포에 있던 서울사무소를 6월12일 SK 서린동 사옥으로 옮겨 업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SK 

소속감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SK그룹은 3월 SK인천정유 출범 직후 5월까지 연수원에서 임직원들에게 SKMS(SK경영시스템) 교육을 실

시했다.

SKMS는 SK 계열사 공통의 기업문화이자 경영시스템으로서 SK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SK그룹 

내에서는 경영 바이블로 통한다.

특히, 앞으로 SK인천정유 신입사원 교육에 SKMS를 포함시키고 임직원 진급 때에도 이에 대한 이해도와 

성과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SK 사사(社史) 전파 뿐만 아니라 SKMS, 그룹 문화 이해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 앞으

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5년 인천정유 인수가 확정된 이후 2006년 인수기획단 파견, 인천정유에서 SK인천정유로의 사명 변

경, 새 사명으로의 기업 공식출범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SK인천정유 역

시 각 계열사가 공동 브랜드와 문화를 지향하되 독립경영을 한다는 따로 또 같이 경영을 추구하면서 글로벌화

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화학저널 2006/06/23>


